
2021년 부산민주언론상 총평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대표 복성경

2014년 20주년을 맞은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이 좋은 보도와 콘텐츠를 널리 알
리고 건강한 지역언론을 육성하겠다는 취지로 만든 ‘부산민주언론상’이 올해로 
8회를 맞이했습니다. 해마다 부산민주언론상은 쟁쟁한 후보들이 추천돼 수상작 
선정에 고민이 컸고 올해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지역언론과 부산민언련 
회원들, 그리고 시민사회의 관심 속에 결정되는 부산민주언론상은 선정 과정을 
통해 시민이 원하는 지역언론은 무엇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만드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아울러 언론에 대한 신뢰가 끝없이 추락하고 있는 현실에
서 언론의 본분이 무엇인지 고민하게 했습니다. 

올해 결선 후보에 오른 국제신문 <부산 시민공원 오염토 관련 연속보도>와 
KBS부산 다큐멘터리 <김진숙의 마지막 버스>, 부산MBC 예산추적 프로그램 
빅벙커 <아이가 사는 집>은 고른 지지 속에 지역언론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
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KBS부산 <김진숙의 마지막 버스>는 노동운동에 평
생을 바쳐온 김진숙의 복직 투쟁을 기록하며 노동자의 삶에 대한 사회의 관심
을 촉구하는 다큐멘터리였습니다. 노동 이슈 홀대라는 고질적 문제를 안고 있
는 언론의 현실을 감안할 때 노동자의 날 특집 프로그램으로 편성한 점이 돋
보였고 노동 이슈를 적극 전달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마지막까지 경합을 벌인 국제신문의 <부산 시민공원 오염토 관련 연속보도>는 
부산시민의 쉼터인 시민공원 땅이 오염되었음을 의심하고 조사하여 최초로 공
론화했습니다. 토양 오염 기준치 3배 이상 초과한 실태를 알렸고, 9년 전 조성 
당시 부산시가 토양 정화 작업을 허술하게 진행한 것은 아닌지 의혹을 제기하
며 부산시가 추가 조사해야 함을 촉구하는 보도였습니다. 이번 보도는 시민사
회가 시민공원 오염토 조사 운동에 나서는 계기가 되었고, 부산시로부터 조사
하겠다는 입장을 이끌어냈습니다. 문제해결까지 갈 길이 멀지만, 공공시설과 
부산시를 꾸준하게 감시한 국제신문의 노력은 발군이었습니다. 

2021년 부산민주언론상을 수상한 부산MBC 빅벙커 <아이가 사는 집> 편은 개
인의 책임으로 돌려진 아동주거문제를 예산에 초점을 맞춰 살펴본 방송으로, 
주거 취약 아동 실태를 직접 취재하고 고발함으로써 사회적 약자 중의 약자인 



주거 빈곤 아동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돌아보게 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아
울러 예산감시 프로그램 빅벙커는 지난 10월 100회를 맞은 지역 대표 시사 프
로그램으로서 어려운 지역방송의 여건 속에서도 <아이가 사는 집> 편을 포함
해 지역 정치권력 감시, 시장 선거 공약 검증, 지역 대학 소멸 문제 등 다양한 
지역 문제를 짚어보고 공론화한 노력을 함께 인정받았습니다. 

부산민언련의 민주언론상은 공익성, 다양성, 지역성, 그리고 민주주의 기여도
를 기준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결선 후보작 모두 기준에 부합하는 작품으로, 평
소 독자와 시청자가 지역언론에 바라는 역할과 책무에 충실했다고 평가합니다.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벼랑 끝 위기에 내몰린 지역언론의 상황을 누구
보다 잘 알고 있기에 권력과 사회의 감시자이자 비판자, 사회적 약자의 대변자
가 되어준 지역언론과 지역언론 노동자에게 마음 다해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고맙습니다. 부산민언련도 건강한 지역언론이 더 나은 공동체를 만든다는 믿음
으로 감시와 연대의 두 손 놓지 않을 것임을 거듭 약속드립니다. *

 


